
연세대 15인문 모의 논제 1번 

 제시문 (가),(나),(다)는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간의 관계에 대해 공통적으로 서술한다. 하지만 
개인이 행복을 만드는 방법,행위,그리고 개인의 행복이 타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등에 의하여 구별
된다. 
 제시문 (가)는 개인의 행복과 불행은 타인의 행복과 상관이 없다고 여긴다. 단지 개인은 개인의 행복
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위치 혹은 신분에 맞는 일을 하려는 노력만 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노
예는 노예의 위치에서 일을 하고, 주인이라면 노예로 태어난 이들의 주인 역할을 충실히 하라는 것이
다. 이는 사회 규범에 순응하는 것이 곧 행복이라는 말과 같다. 따라서 제시문 (가)에서 개인의 행복
과 타인의 행복은 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개인의 행복은 오로지 개인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에서 기인할 뿐, 타인의 행복과 서로 주고받는 영향은 없기 때문이다. 
 타인의 행복과 독립적인 개인의 행복을 주장한 제시문 (가)와 달리, 제시문 (나)에선 타인의 행복과 
개인의 행복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본다. 제시문 (나)의 남편이 출유하는 것은 남편의 행복을 증대
시키는 동시에 아내의 행복을 감소시킨다. 반대로 아내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결연을 주장하는데, 이
는 아내의 행복을 늘리고 남편의 행복을 줄인다. 한편 아내는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사회규범을 탈피
하려 한다는 점에서도 (가)와 반대된다. 이처럼 제시문 (나)에서는 서로 의존적인 개인의 행복들을 보
여준다. 
 제시문 (다)는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을 서로 독립적이면서 동시에 상호보완적 관계로 서술한다. 
제시문 (다)의 사회 구성원들은 공리적 선택에 따라 개인의 쾌락, 즉 행복을 증진시키려 한다. 이는 
타인의 행복과는 별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독립적이다. 그러나 제시문 (다)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회 전체의 쾌락은 구성원들의 쾌락을 더해가며 구성된다는 점에서는 보완적이라고 볼 수있다. 또한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행복은 공동체의 행복에 종속될 수 있
는 모습도 보인다.  

연세대 15인문 모의 논제 2번 

 제시문 (라)의 도표에서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평균적인 행복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가, 왼쪽
은 평균 행복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가 위치한다. 또한 X축을 기준으로 위쪽은 국가의 평균 행복
도에서 많은 사람이 멀리 그리고 높은 행복도부터 낮은 행복도까지 고르게 분포된다. 반면 아래쪽은 
행복도의 평균적인 값에 가까운 사람이 많다는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군 B는 평균적인 행복도가 
높고 행복도의 편차가 크다. 반면 국가군 C는 평균적인 행복도가 낮고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행복도
를 가진다. 
 우선 제시문 (나)에서는 국가군 C를 이상적인 국가군이라고 볼 것이다. 제시문 (나)는 어떤 한 사람
이 절대적인 행복을 가지는 것을 지양하고, 대신 일정량의 행복을 사람들이 나눠갖는 것을 선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제시문 (나)는 평균적으로 높은 행복도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 간 느끼는 
행복의 편차가 큰 국가군 B를 지양할 것이다. 그 대신, 평균적인 행복도는 낮아도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의 정도 차이가 작은 국가군 C를 선호할 것이다. 
 반면, 제시문 (다)의 입장에서는 국가군 B를 이상적인 국가군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 간 국민의 수
가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국가군 C의 국가들보다는 국가군 B의 국가들의 국민이 느끼는 행복의 총
량이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체 전체의 행복의 양을 중시하는 제시문 (다)의 관점에서는 
행복도의 편차가 낮지만 평균 또한 낮은 국가군 C보다는, 비록 행복도의 편차가 크더라도 평균적인 
행복도 자체가 높은 국가군 B를 더욱 선호할 것이다. 제시문 (다)의 관점에서는 공동체 전체를 위해 
개인의 이익을 희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개인들 간의 느끼는 행복도의 정도의 차이가 너무 심해서 
공동체의 이익에 해악을 줄 상황이 아니라면 개인들의 행복도 편차가 큰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게 여
길 것이다. 
 이와 같이 행복도의 차이가 심한 것을 지양하는 제시문 (나)는 행복도 간의 편차가 적은 국가군 C
를, 공동체 전체 행복의 총량을 우선시하는 제시문 (다)는 행복도의 평균이 높은 국가군 B를 택할 것
이다. 


